
  저는 이제 경찰관의 길로 들어선지 9개월 된 새내기 
순경입니다.

  2012년 9월 중순, 오후 8시에 출근하여 밤을 새고 
다음날 오전 8시에 퇴근하는 길, 아침햇살에 눈을 찡그
리며 진이 빠진 채로 전철의자에 앉아 퇴근길에 올랐을 
때였습니다. 제 눈앞에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는 여대
생에게 어떤 남자가 접이식 칼을 슬그머니 꺼내 들이밀
자 여대생이 벌떡 일어나 ‘이 남자 칼을 가지고 있어요’
라며 울먹였고, 칼을 소지한 범인은 다른 칸으로 황급히 
이동하는 것이 보였습니다.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 없이 
‘저 남자가 전철 내 다른 칸으로 이동하여 칼부림을 부
릴 수도 있겠다, 무조건 막아야겠다’라는 생각으로 무작
정 그 범인의 뒤를 쫓아갔습니다.

  112에 전화하여 다른 경찰관의 지원을 요청하고 범
인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덮쳐서 검거를 해야겠다는 
마음이 드는 순간 다른 칸 내 승객은 범인이 칼을 가지
고 있는 것도 모르고 여대생을 위협한 상황도 모르는 무
방비 상태로 자신의 어린 딸과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임
산부, 아버지의 옆에 기대 곤히 자고 있는 어린 남자아
이 등 아무것도 모르는 채 평온하게 있는 승객들이 눈에 
들어왔고, 아무런 장비도 없이 혼자서 검거하다가 실패
하면 이 범인이 흥분하여 어떠한 짓을 할지 모른다는 생
각에 일단 침착하고 냉정하게 판단하자고 스스로 마음
을 다잡고 있던 중 범인은 남은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
고 눈을 감아 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 후로 경
찰관이 도착하기까지는 2~3분, 경찰관이 도착하자마자 
범인을 바로 지목하고 합세하여 안전하게 범인을 검거
했습니다.

  지하철 사건이 끝나고 한숨을 돌리던 중 언론사 기자
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고 상냥한 목소리로 저
에게 질문을 던지던 기자의 목소리를 아직도 잊을 수 없
습니다.

  전화 인터뷰가 있었던 다음날 그 상냥했던 기자가 보
도한 기사의 제목은 “지하철서 여성승객 흉기 위협…경
찰 보고도 제압 안 해”였고, 그 기사의 내용을 보고 이
제 막 사회에 뛰어든 어리다면 어린 저에게는 충격 그 
자체였습니다. 정의로운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기사 
내용은 지극히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서 나를 비겁한 사
람으로 몰아가는 기사였습니다. 그 기사를 읽은 부모님
의 지인분들, 또한 직장 동료들은 괜찮다고 위로를 했지
만 ‘그 기사를 보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’라는 생각에 
잠을 이루지도 못했고, 기자는 인터뷰시 의문점이 충분
히 있을만한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그에 대한 답변
을 드렸으나, 이를 “해명했다”고 하는 등 그 기사를 읽
고 난 뒤에는 기자에 대한 증오심과 자괴감, 절망만이 
남아있었습니다.

  언론의 피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 줄 처음 알
았습니다. 하루하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며 절망감에 
빠져있었을 때, 무작정 ‘아,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
다’는 생각이 들어 직장 동료에게 상담해보니 언론중재
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.

  언론중재위원회,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며 최후의 방
법이라고 생각하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절차대로 서
류를 준비하고 접수했습니다. 처음 접해보는 상황이라 
서류도 미비한 채로 접수를 시켰으나 언론중재위원회 
담당 직원분께서는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고쳐야 할 부
분을 친절히 알려주셨으며, “너무 걱정 말고 마음 편하
게 계시라”는 작은 한마디의 위로에 정말 감사했습니다.

  언론중재위원회의 심리기일이 확정되고, 기일을 기다
리는 동안 내가 답변하여야 할 것들과 언론사 측에서 보
낸 답변서를 보고 그에 대한 대응 리스트를 준비하며 하
루하루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.

  심리기일이 잡힌 날, 언론사 측에서는 기자와 함께 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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